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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이 초등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이정화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and School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it

Jung-Hwa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사교육 열풍 속에서 최근 초등학생은 선행학습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학습 흥미의 감소와 공교육 불신 등 부작용
을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력 지속과 흥미 유지로 대표되는 그릿
(GRIT)이란 개념에 주목하여 초등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연구문
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간 대화 빈도, 교사관계, 주관적 성적 인식,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가구소득, 거주지역, 부모학력 등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그릿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였고, 그릿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배경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모의 따스한 양육 태도, 교사와의 관계가 초등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그릿 증진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
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Recent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experienced various side effects due to preemptive 
learning. In order to respond to associated social problems, we focused on the concept of grit, which 
represents persistence and maintenance of interest, and explored family and school factors that affect 
gri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obtained from 5th-year Korean Children and a Youth Panel 
Survey (2022) were used. In total, the data of 2,030 4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parenting attitudes, frequencies of family conversations, teacher relationships,
subjective sexual perceptions, self-esteem, ability to concentrate, socioeconomic status, household 
income, residential area,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influenced grit. The study verifies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factors) that a warm parental attitude an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enhance grit. The study results indicate a ne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grit promo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at focuses on family and schoo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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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선행학습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할 정도로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연령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다[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에서는 수학능력뿐 아니라 예체능, 취미 교육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2].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에 노출되면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기도 하고[3,4], 심한 경우 교사
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여 공교육을 자신의 학습과 성장
에 있어서 보조적인 존재로 생각하기도 한다[5].

초등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거나 적응하
도록 돕기 위해서는 최근 아동의 올바른 진로 탐색에 대
한 보호요인으로 평가 받는 그릿(Gri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릿은 꾸준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기질을 의미
하는데[6], 2000년대 중반부터 아동교육에서 성취와 자
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됨으로
써 아동에게 필수적인 심리적 자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7]. 그릿은 학업에 대한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8], 그릿과 교과에 대한 흥미 간에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9]. 즉,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그
릿은 학습에 흥미와 열의를 가지도록 하며, 동시에 심리
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릿은 개인의 기질로서, 타고나거나 아주 어린 생애
단계에서 형성되는 특성이지만, 주변환경과 대인관계, 
학습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친
밀한 관계인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릿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고[10], 교우관계는 그릿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1]. 또래 공동체 의식과 또
래집단의 사회적 지지로 획득할 수 있는 또래맥락은 그
릿을 향상시키는 주요인으로 검증되어[12], 그릿의 후천
적 향상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릿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릿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 운동선
수와 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중
학생의 그릿에 대한 연구는 자아탄력성이나 정서지능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환경, 성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13,14], 혹은 중학
생의 그릿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지, 학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15,16]에 대해서 주로 연구

가 이루어졌다. 고등학생의 그릿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
로 교사의 행동이나 태도가 고등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지[17]와 그릿이 진로와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
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18,19]에 대해서 연구가 이
루어졌다. 다른 대상으로는 운동선수의 그릿에 대한 연
구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운동선수에게 있어 그릿은 동
기적 차원의 자기결정성 증가로 운동 지속을 가능케 하
고, 운동중단으로 연결되는 부정적 정서를 차단하는 요
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20]. 이러한 속성에 기인하여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그릿을 다양한 변수로 활용하여 구
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20-22].

그릿 척도를 개발한 Duckworth를 필두로 해외에서
도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입시가 중요한 중고등학생이
나 육군사관생도,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다[23,24]. 최근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을 연구하는 경우도 소수 존재하며[25-27], 독서나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효능감, 선생님의 평가 등에 의해
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그릿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릿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28-33], 주로 그릿을 통해
서 초등학생의 학업, 운동지속의도, 행복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과 학교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기의 
초등학생은 가족과 학교에서 영향을 받으며,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경제수준과 양육태도가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34-36]. 또한 학교
요인 중 성적에 대한 태도, 교사 혹은 또래와의 관계는 
그릿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7-39].

이러한 초등학생의 그릿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해외연
구와 중고등학생, 운동선수의 그릿 연구에서 확인된 사
회경제적 지위,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업적 요인
이나 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
며, 주로 그릿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운동선수 대상으로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선행학습으로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또한 초등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그릿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
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족과 학교 특성 요인으로 다
각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족요인은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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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로 구성하였다. 부
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대화는 별개의 요인으로서, 
양육태도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가
족과의 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하였다. 학교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가족요인과 
동시에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초등학생의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은 초등학생의 그릿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초등학생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Family Factors
-Parenting Attitude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with Family

School Factor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in School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Perseverance of 
Effort

Control Variables
-Student’s Characteristics: Sex, Self-Esteem, Attention
-Social Economic Status: Income, Region, Parents Education

Fig. 1. Study model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

하 “KCYPS 2018”) 제5차년도(2022년) 자료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2018년부터 시작된 공식통계
조사 자료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교
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지역 구분과 학교 구분을 층화 
변수로 고려하고 확률비례 집락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
출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데이터이다[40]. 특히, 이 자료
는 그릿 척도를 포함하고 학생의 가족 및 학교특성, 그리
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모
직업 등)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적
합하다고 여겨진다. KCYPS 2018 제5차년도(2022년) 
자료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2,607명)과 중학교 1학년
(2,590명)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총 5,197

명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초등학교 4학년은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아동기로서, 이 시기에 그릿을 향
상시키는 것은 이후 학교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항목에 성실하게 대답한 초
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128명을 최종 조사대상으
로 선정하였으며, 결측값 처리를 위해 완전제거법
(Listwise) 기법을 사용하였다.

2.2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2.2.1 종속변수: 그릿
종속변수인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KCYPS 2018 제5

차년도(2022년) 자료에서 사용한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
다. 그릿은 총 2가지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력지속 4문항, 흥미유지 4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력지속의 Cronbach's alpha값은 .642, 흥미유지의 
Cronbach's alpha값은 .696으로 나타났다.

2.2.2 가족요인
가족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

화 빈도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
은주[41]가 타당화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PSCQ_KA)
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따스함’, ‘거
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2], 각 4문항의 4점 리
커트 척도로 설정되었다. 값이 높을수록 각 요인의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아버지, 어머니, 형
제·자매, 친척·친지 등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를 묻는 
리커트 4점 척도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가족과의 진로 대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3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주관적 성적 평가,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교내 진로 관련 대화 빈도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성적 평
가는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이 어떠한지 묻는 리커
트 5점 척도 단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교사관계는 김종백과 김남희[43]가 
타당화한 학생-교사 애착관계 도구(STARS)를 사용하였
으며, 총 14문항의 4점 리커트척도를 산술평균 계산하여 
사용하였다[44].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교사 관계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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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는 배성만 외[45]가 타당화한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
다[46]. 해당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값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음
을 의미한다. 교내 진로 관련 대화빈도는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를 
묻는 리커트 4점 척도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산술평균으
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내 진로 관련 대화빈도
가 높음을 나타낸다.

2.2.4 통제변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학생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학생 
특성은 성별,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 거주지역, 부학
력, 모학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구
성 및 측정방법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Category Variables Measure
DV Grit Likert 4

IV

Family Factors

Parenting Attitudes Likert 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with 

Family
Likert 4

School Factor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ikert 5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Likert 4

Peer Relationships Likert 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in School Likert 4

CV

Student’s 
Characteristics

Sex M/F

Self-Esteem Likert 4
Attention Likert 4

Social Economic 
Status

Income Likert 12
Region City/Town

Father's Education Likert 6
Mother's Education Likert 6

Table 1. Variable Composition and Operational 
Definition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

며, 자료분석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족요
인과 학교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두 가지 모두 평균 2.60점으로 보통 이상의 그
릿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주의
집중은 각각 평균 2.99점과 2.09점으로 중위값보다 더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
공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평균 2점대 후반에서 3
점대 초반으로 높은 점수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거부, 강
요, 비일관성 점수는 평균 1.89점에서 2점대 초반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족과의 진로 대화 빈도와 교내 
진로 대화 빈도 각각 평균 2.90점과 2.42점으로 중위값
보다 더 높았으며, 주관적 성적 평가 역시 5점 만점에 
3.56점으로 학생 본인의 성적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각각 4점 만점에 
평균 3.06점과 2.80점으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
만한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Variables Min. Max. M SD

Grit

Perseverance of 
Effort 1.00 4.00 2.60 0.51

Consistency of 
Interest 1.00 4.00 2.60 0.53

Parenting Attitudes

Warmth 1.00 4.00 3.25 0.57
Rejection 1.00 4.00 1.89 0.64

Autonomy Support 1.00 4.00 3.21 0.55
Coercion 1.00 4.00 2.20 0.60
Structure 1.00 4.00 2.98 0.51

Chaos 1.00 4.00 2.11 0.60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with Family 1.00 4.00 2.90 0.69
in School 1.00 4.00 2.42 0.77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1.00 5.00 3.56 0.72
Peer Relationships 1.69 4.00 3.06 0.40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1.00 4.00 2.80 0.46
Self-Esteem 1.30 4.00 2.99 0.44
Attention 1.00 4.00 2.09 0.57

Table 2. Descriptives of Variables

3.2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생의 가족과 학교 관련 요인이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노력지속 영향 요인을 
검증한 모형을 살펴보면 F=31.381(p<.001)로 회귀모형
이 적합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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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Perseverance of 

Effort
Consistency of 

Interest
B β B β

Family 
Factors

Warmth .059*** .065 -.042 -.045
Rejection -.032 -.040 .005 .006

Autonomy Support -.003 -.003 -.002 -.002
Coercion -.016 -.018 -.022 -.024
Structure .024 .024 -.073** -.069

Chaos -.012 -.014 -.057* -.06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with 

Family
-.024 -.032 .087*** .113

School 
Factor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052*** .074 .037* .051

Peer Relationships .000 .000 .003 .002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161*** .144 .027 .024

Degree of Career 
Conversation in 

School
.026 .038 -.009 -.014

Student’s 
Characterist

ics

Sex .018 .017 -.106*** -.100
Self-Esteem .276*** .237 .064* .053
Attention -.099*** -.109 -.375*** -.400

Social 
Economic 

Status

Income -.016** -.061 -.009 -.034
Medium city .054* .051 .009 .008

Town .092** .066 -.054 -.037
Father's Education .001 .001 -.016 -.031
Mother's Education .028* .052 -.014 -.025

F 31.381*** 30.663***

R²(adj R²) .229(.221) .225(.217)
VIF 1.036~2.598 1.036~2.598

Durbin-watson 1.878 1.997
Ref: Sex(Female), City/Town(Metropolitan city)
* p<.05, ** p<.01, *** p<.001

Table 3. Effect on Grit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양육태도(따스함), 주관적 성적 수준,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가구소득, 거주지역, 모학력 등이 
노력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
족요인 중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따스할수록(β=0.065, 
p<.001), 노력지속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요인 가운데
는 주관적 성적이 높을수록(β=0.074, p<.001), 교사와
의 관계가 좋을수록(β=0.144, p<.001) 노력지속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β=0.237, p<.001), 주의집중이 좋을수록(β
=-0.109, p<.001),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β=-0.161, 
p<.01),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β=0.051, p<.05)와 읍
면지역(β=0.066, p<.01)에 거주하는 경우, 모학력이 높
을수록β=0.052, p<.05) 노력지속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흥미유지 영향 요인을 검증한 모형을 살펴보면 
F=30.663(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했으며 Durbin- 
Watson 통계량은 1.99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

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분산팽창지수(VIF) 역
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
귀계수의 유의성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요인 중
에서는 노력지속과는 다르게 부모의 구조제공 정도가 높
을수록(β=-0.069, p<.001), 비일관성이 높을수록(β=-0.064, 
p<.05) 초등학생의 흥미유지 정도는 점점 감소하였고 가
족 간 진로대화빈도가 많을수록(β=0.087, p<.001) 흥미
유지 정도는 증가하였다. 학교요인의 경우 주관적 성적
이 높을수록(β=0.051, p<.05) 흥미유지 정도는 역시 증
가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β
=-0.100, p<.001), 자아존중감이 높거나(β=0.064, p<.05), 
주의집중이 좋을수록(β=-0.375, p<.001) 흥미유지 정도
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가족 및 학교 요인, 학생 특성과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기타 특성이 초등학생의 그
릿(노력지속, 흥미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
명하였다.

첫째, 가족 요인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
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따스할수록, 초등학생의 
노력 지속은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의 구조제공 정도가 
높거나 비일관적 양육 태도가 증가하면 초등학생의 흥미 
유지 정도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가족 간 진로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흥미유지 정도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
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몇 가지 선행연구에서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부모의 양
육태도가 그릿에 대한 영향이 유의했다[47-49]. 또한, 
부모의 대화빈도와 시간이 그릿에 의해 유의하다는 선행
연구[50]와 가족 간 진로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흥미유지
가 증가한다는 점이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많은 대화는 초등학
생과 같은 이른 시기부터 장기적인 끈기와 노력을 보여
주는 그릿을 기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원동력임을 보
여준다. 

둘째, 학교 요인 중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가운데 주관적 성적이 높을수록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정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초등학생의 노력지속 정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그릿
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증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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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한다[51].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그릿을 높인다
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그릿에 대해 
영향이 유의하다고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52], 
교사-학생 멘토십 프로그램이 그릿을 높인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학교 요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
적과 교사와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생 특성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흥미유지 
정도가 더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주의 집중이 좋을
수록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이 그릿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53-55]. 
따라서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을 높일 경우
에 그릿까지 높아짐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가구소득, 거주지역, 
모학력 등이 노력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상과는 다르게 가구소
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초등학생의 노력지속 정도가 감소
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
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노력지속 정도가 더 낮게 나
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
은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다양한 비인지능력(예, 소통, 집념, 끈기, 
열정 등)을 기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른 결
과이다[56,57].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상류층 학생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
한 경험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노력지속과 같은 비인지
능력을 기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라도 부모의 지지나 교사
의 남다른 지원을 통해 노력지속과 같은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부모의 따스함과 교사 관계가 사
회경제적 배경 요인에 비해 노력지속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이해할 
만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는 연구
자료 특성 상 모든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 
생으로 동일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연구결과로 일반화기 어렵다. 둘째는 가족요인, 학교요
인, 학생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보다 다양한 변
수를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변수를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으
나 연구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를 독립변수
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그동안의 그릿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
로 전국이 아닌 수도권 거주 지역 학생으로 대상을 제한
하였거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배경 요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채로 중 고등학생이
나 성인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었다. 
반면, 본 연구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널 자료
를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자아존중감 혹
은 주의 집중과 같은 학생의 개인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이 초등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시기부터 
그릿을 기르는 데 필요한 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학생의 개인 특
성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
릿에 영향력이 높은 부모의 따스한 양육 태도나 교사와
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그릿 증진 프로그램의 마련
이 필요하다. 초등학생과 같은 이른 시기부터 그릿 등의 
비인지능력을 기르게 되면 청소년기에 좋은 학업성취는 
물론 진로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같은 보다 어린 시기에 그릿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활발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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